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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‘후분양 도입시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제한 불가피’보도 관련

□ 정부는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

(2013～2022)의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

이며, 신혼부부의 청약자격과 관련하여서는,

ㅇ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, 일반 

분양주택과 달리 입주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*한 신혼희망

타운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,

* 주택도시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하여 주택가격의 30%만 초기부담

ㅇ 그 외 일반적인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등 청약대기자의

예기치 못한 청약자격 기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분양 물량

중 후분양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주거종합

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파이낸셜뉴스 2.12) >

◈ 후분양 도입시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제한 불가피

- 공공부문 후분양 논의, 신혼희망타운도 영향권
-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 확대했지만 5년차 넘으면 청약기회 없어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주택정책과 최병길 사무관(☎ 044-201-33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